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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일생에 있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 

중 하나로서 많은 노력과 적응을 필요로 한다(Leigh & Mil-

grom, 2008). 부모는 신생아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일차적 환경요인으로(Ateah, 2013), 신체적으

로 미성숙하며 의존적인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은 중요

하다(Lee, 2006). 또한 부모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중

요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

술, 자신감 등이 필요하다(Ateah, 2013; Lee, 2009).

그러나 과거보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사회적 변화로 인해 더욱 어렵다. 과거에는 대가족 내에서 부

모됨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었지만(Zwelling, 1996), 

오늘날의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 정보 획득의 부재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경험과 지식의 부족을 겪으며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호

소하게 하였다(Lee & Jang, 2009). 출산 후 조기퇴원과 산후

조리원의 이용은 신생아 돌보기 준비와 전문적 교육의 부족으

로 부모 역할 획득을 어렵게 한다(Li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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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버지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양육에 적극적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도 아기를 기르는 주체로 보는 사

회적 인식 변화로 아기 돌보기는 더 이상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

게 되었다(Kim, 2011). 아기 돌보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 없이 

부모라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머니들은 혼란스러

워하며 부담감을 느끼고(Nelson, 2003),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어려워하면서 아기 돌보

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Fagerskiod, 

2006; Lim, 2001).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기 돌보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서로 다른 특성상 아기돌보기와 관련된 지

식이나 태도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h와 

Yee (2006)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Jang 

(2009)은 임신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지식이 높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아기 돌보기에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

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 신생아 돌보기에 대

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 지

식, 자신감 및 효능감,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교육요구도 조사

연구들(Kang, Kim, & Son, 2004; Lee, 2009; Moon & Han, 

2006)과 신생아 돌보기 교육 제공과 효과 평가 연구들(Kim, 

2005; Park, 2009)이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루

어진 연구로는 아버지의 역할자신감 조사연구 및 신생아 돌보기 

중재의 효과 평가 연구들(An & Bang, 2014; Hwang, 2003; 

Lim, 2001)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와 관련된 효능감과 지식을 비

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Oh & Lee,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산전과 산후 부모 대상 신생아 돌보기 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

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 지식 및 

자신감 정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정도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정도

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및 자신

감 정도와 차이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일 개 시에 소재하는 산후조리원 두 곳에 입원

해 있는 출산 후 4주 이내의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 85쌍이

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으며,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일 때 paired 

t-test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54쌍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 산후조리원의 기관장 및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정보의 비  보장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

여 서면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연구도구

1) 신생아 돌보기 지식

신생아 돌보기 지식은 Seo (1998)가 개발한 신생아 돌보기 

지식 척도를 An (2014)이 수정 ‧ 보완한 총 16개 문항의 도구

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신생아 목욕, 수유, 주변 환경관리, 아

기돌보기, 이상증상 발견과 간호 및 황달, 배꼽간호 관련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맞다, 틀리다, 잘 모르겠

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문항에 대해 옳게 답한 경우 

1점, 틀리거나 잘 모르겠다로 답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점

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

아 돌보기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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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Lim (2001)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개발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도구를 An (2014)이 수정 ‧
보완한 16개 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신생아 목

욕, 배꼽 및 주변 환경 관리, 기저귀 갈기, 아기의 이상증상과 황

달, 트림시키기, 아기 달래기 및 돌보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5

점 척도로서 “매우 자신 없다” 1점부터 “매우 자신 있다” 5점

까지 배점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까

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보기에 대해 자신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An (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4였다.

5. 자료수집

G시에 소재한 2개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협

조를 얻은 후,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담당 간호사에게 설명하였

다. 다음 입원해있는 산모(신생아 어머니)와 남편(신생아 아버

지)에게 간호사를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하

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

다. 산모와 남편은 서로 상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문에 응

답하도록 요청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고 어머니

와 아버지의 지식과 자신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으며,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결혼기간은 48.52개월이며, 83.5%가 핵가

족이었다. 연령은 산모가 평균 31.06세, 남편은 33.23세였으

며, 교육 수준은 산모는 대졸 이상이 76.2%, 남편은 74.7%였

다. 산모 중 47.6%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남편의 직업

은 회사원이 36.1%로 가장 많았다. 자연분만은 51.2%를 차지

하였고 아기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51.8%였다.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의 차이 

신생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가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 신생아돌보기 지식이 높았다(F=4.14, p=.020).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과(F=3.72, 

p=.008) 가족의 수입에 따라(F=3.58, p=.018)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신생아가 첫째인 경우보

다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 신생아돌보기 지식이 높았다(F= 

5.60, p=.005). 신생아돌보기 자신감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신감도 더 높아(F=3.98, p=.023) 어머니와는 다

른 결과를 보였다. Scheffé의 사후 검정 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기타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지식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으며, 가족의 수입에서는 2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인 경우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지식이 유

의하게 높았다. 또한 신생아가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의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3.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의 차이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돌보기 지식과(t=4.61, p< 

.001), 자신감이(t=3.37, p=.001)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신

생아돌보기 지식의 총 16개 세부적인 항목 중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은 신생아 수유 1개 항목, 주변 환경관리 

2개 항목, 아기돌보기 1개 항목, 이상증상 발견과 간호에서 3

개 항목, 그리고 배꼽간호 부분 1개 항목, 총 8개 항목이었다

(Table 3). 자신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은 

항목은 총 16개 중 11개 항목이었다(Table 4).

4.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과의 관계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한 Pear-

son's correlation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어머니의 신

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r=.29, p=.011)은 유의한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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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Mothers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5)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Confidence

n M±SD t or F (p) n M±SD t or F (p)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Undergraduate

20
61

10.35±2.78
11.52±2.17

-1.73 (.096) 19
59

 58.74±11.65
58.34±9.69

0.15 (.883)

Occupation Yes
No

42
39

11.05±2.05
11.38±2.66

0.64 (.523) 41
37

 58.63±10.55
57.84±9.31

-0.35 (.726)

Family income 100~200
201~300
301~400
≥401

 8
23
28
23

11.00±2.93
10.48±2.98
11.21±1.81
12.13±1.84

1.99 (.122)  8
20
28
23

57.00±8.23
 58.10±11.19
 56.86±10.80
61.30±8.57

0.91 (.440)

Family type Nuclear
With parents or 
other members

68
14

11.13±2.41
11.79±2.08

-0.94 (.349) 66
13

57.83±9.84
 61.77±10.93

-1.30 (.199)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Moderate

39
34
 8

10.92±2.65
11.44±2.15
12.25±1.39

1.21 (.305) 35
35
 8

 58.77±10.23
58.91±9.64

 54.50±11.94

0.66 (.520)

Planned pregnancy Yes
No

53
29

11.28±2.44
11.17±2.25

0.20 (.841) 52
27

 58.56±10.37
58.33±9.64

0.09 (.926)

Delivery type Normal delivery
C-section

41
40

11.10±2.43
11.45±2.31

-0.67 (.505) 40
38

57.73±9.96
 59.11±10.33

-0.60 (.550)

Babys order First
Second
Third

42
29
11

10.57±2.74
11.76±1.72
12.45±1.29

4.14 (.020) 41
28
10

 56.10±10.89
60.86±8.84
61.60±7.83

2.50 (.088)

Babys sex Boy
Girl

41
36

11.39±2.17
11.39±2.45

0.00 (.998) 41
34

57.41±9.37
 59.03±11.15

-0.68 (.498)

Husbands participation 
in delivery

Yes
No

38
43

11.05±2.44
11.42±2.33

-0.69 (.492) 38
41

 57.16±10.34
59.71±9.76

-1.13 (.263)

Note. No responses are excluded.

계를 보였으나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r=.19, 

p=.097)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전

체 집단의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은(r=.30, p<.001)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기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

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영아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요구는 일차적으로 부모에 의해 충족된다.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하고 안전한 돌봄

을 제공하며, 부모 역할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Ateah, 2013; Mercer & 

Walker, 2006).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양육의 직

접적인 책임에도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아버지 또한 신

생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아버지로서의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을 비교한 결과 어머

니의 지식 점수가 아버지보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지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정도가 아버

지에 비해 높게 타나난 결과와 일치하였다(Lee, Lee, Kim, 

Kim, & Park, 2004). 문항별 돌보기 지식 점수에서 부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수유, 배꼽 간호 관련 문항과 주변 

환경 관리 3문항 중 2문항, 그리고 이상증상 발견 및 간호 관련 

문항 중 절반의 문항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의 양육지식 점수 차이에서 목욕, 수유, 트림, 체온 및 환경 관련 

문항과 이상증상 간호 관련, 배꼽 관련 문항 등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의 결과보다는(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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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Fathers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5)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Confidence

n M±SD
t or F (p)
Scheffe ́́ n M±SD

t or F (p)
Scheffe ́́

Education Level High school
≥Undergraduate

21
61

 9.05±2.69
 9.69±2.31

-1.05 (.297) 21
58

50.33±9.80
 53.43±12.37

-1.04 (.304)

Occupation Office workera

Public Officialb

Businessmanc

Educatord

Otherse

30
12
17
 3
20

 9.90±2.19
10.75±2.30
10.00±2.15
 8.00±2.65
 8.05±2.42

3.72 (.008)
b＞e

27
12
18
 2
20

 51.00±10.52
 52.42±11.45
 53.11±16.06
59.00±7.07
52.80±8.64

1.12 (.356)

Family income 100~200a

201~300b

301~400c

≥401d

 7
23
31
21

 7.57±2.44
10.61±2.61
 9.19±2.33
 9.48±1.83

3.58 (.018)
a＜b

 7
21
31
20

57.14±7.45
 53.38±11.39
 50.74±11.41
 53.10±13.92

0.64 (.592)

Family type Nuclear
With parents or 
other members

70
12

 9.57±2.37
 9.25±2.77

0.42 (.673) 69
10

 52.23±12.11
55.20±9.05

-0.74 (.459)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Moderate

50
23
 7

 9.72±2.23
 9.13±2.63
 9.86±2.34

0.55 (.579) 49
21
 7

 55.00±11.67
 48.76±10.62
 44.71±10.92

3.98 (.023)

Planned pregnancy Yes
No

52
30

 9.63±2.31
 9.33±2.62

0.54 (.590) 49
30

 54.47±10.81
 49.57±12.76

1.83 (.072)

Delivery type Normal delivery
C-section

41
40

 9.54±2.71
 9.65±1.94

-0.22 (.829) 39
39

52.36±9.69
 52.46±13.55

-0.04 (.969)

Babys order Firsta

Secondb

≥Thirdc

44
28
10

 8.77±2.47
10.18±2.14
11.00±1.76

5.60 (.005)
a＜b, c

42
26
11

 50.21±10.10
 56.19±12.78
 53.27±13.92

2.16 (.123)

Babys sex Boy
Girl

41
36

 9.27±2.26
10.03±2.38

-1.43 (.156) 38
36

 52.05±11.43
 52.11±12.05

-0.02 (.983)

Participation in delivery Yes
No

40
41

 9.48±2.84
 9.54±1.98

-0.11 (.910) 38
40

 53.53±10.25
 51.50±13.13

0.76 (.451)

Note. No responses are excluded.

2004),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줄어든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부모간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돌보기 지식 문항 중 ‘아기의 생리적 황달은 일반적으

로 2주간 지속 된다’와 ‘아기가 설사를 하는 경우라도 계속 수

유해야 한다’는 문항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지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황달 관련 문항과 이상증상 간호 관련 문

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양육정보

에는 수유방법 등과 같은 영양 관련 정보와 함께 아기가 아플 

때 대처방법, 성장발달, 안전 관련,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Kim et al., 2007) 비교적 

빈발하는 신생아 건강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부모 모

두에게 필요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점수는 9.59점으

로, 선행연구(An & Bang, 2014)의 퇴원 한 달 후 아버지의 신

생아 돌보기 평균 지식 점수인 10.19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An과 Bang (2014)의 연구에서는 지식 문항에서 아버지의 아

기 방의 온도 관련 문항, 아기 방 습도 문항의 정답률이 낮게 나

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이러한 환경조

절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자신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Lee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문항별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보기 자



16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권미경 · 방경숙 · 김형경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of Newborn Care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tems
  Mothers  Fathers

t p
  M±SD  M±SD

1. It is good to follow a strict feeding interval  0.52±0.50 0.29±0.46 3.66 ＜.001

2. It is good to bath a baby immediately after feeding  0.88±0.33 0.78±0.42 1.73 .088

3. You should tap an infant hard on the back to burp it.  0.93±0.26 0.83±0.38 2.19 .032

4. A new born babys normal temperature in 36.5~37.5  0.77±0.43 0.62±0.49 2.33 .022

5. The suitable temperature for a babys room is about 20~22  0.54±0.50 0.45±0.50 1.26 .211

6. The suitable humidity for a babys room is about 60%  0.68±0.47 0.55±0.50 2.16 .033

7. A baby can distinguish white from black at a distance of about 20 cm 
in a week after its birth.

 0.41±0.50 0.33±0.47 1.22 .225

8. Wrapping a baby is an effective method of calming it.  0.98±0.15 0.95±0.22 1.00 .320

9. You should support a babys back and head to hold it.  0.98±0.15 0.98±0.15 0.00 1.00

10. Physiological jaundice usually lasts for about two weeks.  0.12±0.33 0.11±0.31 0.30 .765

11. A babys normal stool is a lot of wet its diaper and has a green color.  0.66±0.48 0.42±0.50 3.68 ＜.001

12. You should continue feeding a baby even if it has diarrhea.  0.35±0.48 0.24±0.43 1.63 .106

13. When a baby throws up, you should turn its head aside.  0.82±0.39 0.86±0.35 -0.77 .442

14. When a baby has a fever, you should take off its clothes and blanket.  0.80±0.41 0.66±0.48 2.47 .015

15. When a baby has a diaper rash, you should expose its butt to air.  0.94±0.24 0.82±0.39 2.78 .007

16. You should disinfect the babys umbilical cord with alcohol and then dry 
it until it falls off.

 0.84±0.37 0.61±0.50 3.53 .001

Total 11.23±2.39 9.59±2.40 5.74 ＜.001

Table 4. Difference of Confidence of Newborn Care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tems
 Mothers Fathers

t p
 M±SD M±SD

1. I can adjust the bath water temperature for the baby.  3.61±0.84 3.17±0.98 3.32 .001

2. I can prepare things necessary for bathing the baby.  3.94±0.79 3.39±1.05 4.03 ＜.001

3. I can hold the baby well bathing it.  3.49±0.98 3.37±1.11 0.74 .464

4. I can care for the babys umbilical cord.  3.33±1.01 2.57±0.92 4.71 ＜.001

5. I can detect abnormal symptoms of the babys umbilical cord.  2.83±1.01 2.22±0.81 4.13 ＜.001

6. I can adjust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the baby properly.  3.24±0.81 3.04±0.85 1.75 .084

7. I can change the babys diaper on my own.  4.17±0.83 3.73±1.12 2.90 .005

8. I can distinguish the babys normal stool from abnormal one.  3.40±0.96 2.92±1.05 2.94 .004

9. I can distinguish symptoms of infant jaundice.  3.07±0.88 2.55±0.98 4.22 .000

10. I can measure the babys temperature.  3.99±0.90 3.72±1.02 2.08 .040

11. I can cope with the baby vomiting.  3.33±0.96 3.00±1.13 1.96 .054

12. I can burp the baby after feeding.  3.91±0.82 3.61±1.02 2.12 .037

13. I can soothe the baby crying.  3.61±0.88 3.22±1.14 2.61 .011

14. I can hold the baby myself.  3.96±0.83 3.84±1.00 0.91 .365

15. I can keep eye contact and talk to the baby while it is awake.  4.25±0.70 4.17±0.91 0.73 .466

16. I can take care of the baby myself when my partner is out.  3.84±0.96 3.45±1.26 2.23 .028

Total 58.47±9.91 52.44±12.05 3.2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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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of Newborn Care Knowledge and Con-
fidence

Variables

Mother's 
Knowledge

Father's 
Knowledge

Total 
Knowledge

r (p)  r (p)  r (p)

Mother's 
confidence

.29
(.011)

Father's 
confidence

.19
(.097)

Total 
confidence

.30
(＜.001)

신감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이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 모든 문항에서 어머니의 자신감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등(2004)의 연구에서 아기 달래기, 배

꼽 간호, 기저귀 갈기, 이상증상 간호 관련 문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Lee 등(2004)의 연구에서는 또한 우는 아이 달래주기에서만 

아버지가 더 점수가 높았으며, 나머지는 어머니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돌보기 자신감 문항 중 어머니와 아버지 자신감이 특히 낮

게 나타난 문항은 배꼽 간호 및 황달 관련 문항이었다. 이는 신

생아 부모들이 아기를 돌봄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나 정보를 요

구하는 부분에서 낮은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 선행연구(Kang 

et al., 2004; Lee et al., 2004)의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신생아 어머니의 가장 자신감이 높은 항목은 Moon과 Han 

(2006)의 연구에서도 트림시키기, 목욕시키키, 수유관리 순이

었고, 목욕 후 위생관리가 자신감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

타났으며, Ka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신생아 돌

보기 자신감 중 가장 높은 문항은 포옹하기, 안아주기, 기저귀 

갈아주기 순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내용은 퇴원

교육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신감이 낮게 파악된 

문항들은 퇴원교육이나 산후조리원에서의 교육내용에 반영한

다면 부모의 돌보기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점수는 52.44

점으로 선행연구에서 퇴원 한 달 후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점수가 56.81점으로 측정된 것과 비교하면(An & 

Bang, 2014) 다소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아버지를 대

상으로 특별히 교육을 했기 때문으로, 본 대상자들에서도 교육

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 지식 점수

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기의 출생순위가 낮을수

록 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산모가 초산모

에 비해 양육지식이 높고, 신생아 돌봄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경험이 없는 아버지보다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나타낸다고 한 

Lee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양육 경험이 없는 부

모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떨어지

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도 특히 첫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후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시키는 간호가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어머니의 지식과 자신감이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이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자신

감을 갖게 되어(Moon, 2008)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진다

(Kang et al., 2004). 양육 자신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기에

게 정서적, 언어적으로 많은 반응을 보이고 발달 촉진적인 환경

을 조성하여 제공한다고 하였다. 언어적 반응은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중요하다(Kim et al., 2007). 

Oh와 Yee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의 신호에 대한 이해와 

반응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는

데, 이는 영아의 성장발달증진 및 영아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과 Bang (2013)의 연구에서는 

특히 양육보다도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신생아 및 영유아 부모 대상 교육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기의 양육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

는 아기의 긍정적 성장발달을 돕는다는 연구를 고려할 때(Hong 

& Hwang, 2007; Sarkadi et al., 2008), 대부분 신생아 어머니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퇴원교육에 신생아 아버지도 참여시

켜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자

신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영유아 발달을 이끌 수 있도록 간

호사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비교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식과 자신감이 부

족한지 파악함으로써 신생아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신생아 아버지는 어머니보

다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첫째 아기인 경우 부

모 모두 지식과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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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문제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병원 퇴원교육이나 보건소의 임부교실,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부모 및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신

생아 어머니뿐 아니라 신생아 아버지를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간호중재가 필요

할 것이다. 향후에는 신생아 부모 교육의 효과 평가나 이후 영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진

행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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